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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있는 닭요리 전문점
_Restaurant

Delicious Chicken
스팀오븐에서 기름 쫙~ 빠진 맛있는 통구이 치킨

‘미닭’교대점
배고픈 직장인에게 증기구이 닭고기 요리

퇴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서 배포되는 무료 석간신문을 집어들었다. 하

루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다가 신문 하단에 눈에 띄는 광고를 하나

발견했다.

‘200℃ 수증기로 구워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웰빙치킨’

증기에 익어가는 누런빛의 닭고기를 보면서 영양센터를 떠올렸다.조 해 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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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 신문에 대기업 광고가 아닌 음식점 광

고가 실린 것이 신기했지만, 오히려 서울 지하철

을 이용하는 배고픈 직장인에게는 여느 제품보

다 음식점 광고가 적격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.

수증기구이 닭, 요즘 광고하는 스팀오븐을 이

용해 구운 닭고기라면 담백하고 다이어트에도

좋을 것 같았다. 결혼 후 다이어트에 신경을 전

혀 쓰지 않아서 체중이 불고 있는 것도 걱정이

되었고 맛집을 찾던 중에 이번 달 맛집에 낙찰,

지하철 광고를 뜯어내 수첩에 넣었다. 

교대역 4번 출구에서 헤맬 수 있다

어느날 저녁, 전화를 걸어‘미닭’을 찾았다.

교대역 4거리에 가깝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, 도

무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. 전화를 해 물어도

길안내를 잘 못하는 점원도 쩔쩔매고, 죄없는 삼

풍치킨 근처에서 10여분을 헤매다 새로 생긴 크

고 깔끔한 사무동 건물 1층에 있는 미닭을 발견

했다. 오! 이럴 수가.

꽃미남 직원들의 치킨 카페‘미닭’

동네 영양센터 쯤으로 예상했던 생각이 깡그

리 날아가 버릴 정도의 세련한 인테리어, 카페를

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감각있는 파란색 닭문양

간판까지. 미닭은 치킨요리 카페라고 할 정도로

감각있어 보인다. 게다가 서빙하는 직원들도 꽃

미남이다.

매장을 들어서서 메뉴를 살피고 주메뉴인‘오

븐통구이칠리치킨’과‘치킨랩’을 주문했다.

좁은 매장이지만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

있어 전혀 답답하지 않고, 테이블도 마치 카페에

온 듯 깔끔하고 모던하다. 

�

�

�

�

� 벽면 한쪽에 닭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을 배치해 이색적이다.
� 매장 내부에 칠판을 설치해 메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� 커리 볶음밥이 가득 채워진‘오븐통구이칠리치킨’
� 닭가슴살에 야채가 어우러진‘치킨랩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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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매장 내부에 칠판을 설치해 아기자기하게

메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그림도 그려 넣

었다. 한쪽 벽에는 닭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을

이색적으로 배치해 인상적이다.

필자가 찾았던 여느 닭고기 요리집 중에 개

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터라 감탄에 감

탄을 하는 동안 통구이 치킨이 나왔다.

스팀오븐에서 기름 쫙 빠진 맛있는 통구이

치킨

하얀 도자기 그릇에 노릇노릇 구워진 탐스러

운 닭고기가 너무 먹음직스럽다. 그러나 우선

사진을 찍고, 칼집이 들어간 사이로 수저를 넣

어 벌려보니, 닭의 배속엔 치즈가 뿌려진 커리

볶음밥이 가득 채워져 있다. 정말 감탄하지 않

을 수가 없다.

우선 닭고기 가슴살 한 점을 먹어본다. 바삭

거리는 닭껍질은 종잇장처럼 얇게 기름이 빠

져 바삭하고 고소하다. 튀긴 닭이 아닐까 의심

스러울 정도다. 필자는 원래 껍질을 먹지 않는

데, 이 통구이 치킨은 얄팍한 껍질을 찾게된

다. 증기로 구운 만큼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럽

다. 정말 웰빙닭이다.

이번엔 커리볶음밥을 먹어본다. 닭 크기를

감안할 때 2명이 먹기엔 부족할 것 같아 치킨

랩을 주문했는데, 볶음밥 양이 많아 전혀 부족

함이 없다.

닭고기와 함께 나오는 소스도 일품이다. 먹

는데 정신이 팔려 미쳐 물어보지는 못했지만

맛을 보니 간장소스와 마늘소스인 것 같다. 부

드럽고 촉촉한 닭고기를 찍어먹어도 좋고, 볶

음밥에 비벼먹어도 좋다. 곁들여 나오는 마늘

쫑과 무 초절임도 유명한 스파게티 가게 못지

않게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. 

‘닭 나오는 시간’에 오세요!

스팀오븐에 조리하는 시간이 50분 정도. 그

래서 예약은 필수다. 예약하지 못할 경우에는

닭 나오는 시간에 방문하면 좋다. 닭 나오는

시간은 12:30, 15:30, 18:30이니 시간에 맞추

면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닭을 먹을 수 있다.

대신 통구이가 아닌 조각치킨은 20분 정도만

기다리면 된다.

다양한 메뉴

치킨랩은 배불러 먹지 못하고, 포장해가서

다음날 아침 대용으로 먹었다. 싱싱하고 아삭

한 야채에 머스터드 소스로 버무린 닭가슴살

이 알싸하게 맛있다. 특히 치킨랩의 2/3 이상

이 싱싱한 야채로 살찔 염려 전혀 없고, 느끼

함은 제로다.

카페 같은 분위기, 굳이 닭고기가 아니더라

도 통감자구이, 감자구이, 이색적인 야채샐러

드 등 간단한 음식과 옥수수차, 맥주, 커피 등

다양한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. 

교대역 4번 출구에서 지파이브 센트럴플라

자 102호를 찾자. 못 찾겠다면 (02)552-6856

번을 누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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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용기도 깔끔하고 색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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